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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시기에 관음사 주지로서 지난 2년여 동안 진력을 다한 성효스

님의 노고를 격려하며, 제주불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오랫동안 안정

과 화합을 이끌어 오신 종호스님의 회주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

언제나처럼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오지만,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스

님이 이룬 일생의 공덕을 함께 공경하며 덕화를 나누는 것은 훈훈함을 

더하고 있습니다. 스님을 회주로 모시게 되어 이제 관음사만이 아니라 

제주라는 커다란 산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

예로부터 제주는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불교 구성을 가지고 

있습니다. 그러기에 여러 종단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

서 서로 화합하는 일과 제주도민의 불심을 북돋는 일은 매우 중요한 

선결 과제였습니다. 

이러한 현실에서 종호스님은 지난 30여년 동안 제주시민의 생활상과 

문화적 관습을 충분히 살리면서도, 종단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면서 정

법을 심기위해 많은 노력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. 특히 대중과 함께하

는 정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법의 길에 들게 했으며, 참 진리가 

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.

더불어 스님께서는 평소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

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해 오셨기에, 제주도에 계시면서도 종단 대소사

를 두루 읽으시며 쇄신과 안정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역할을 해

오셨습니다.

회주스님의 오랜 수행력과 솔선수범을 잘 받들어 모든 사부대중이 신



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 제주불교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를 

당부 드리며, 모든 대중이 화합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

청정한 제주불교가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.

그동안 이룬 노고를 불제자로서 당연한 책무로 여기시는 스님의 겸손

과 소탈함은 제주불교의 큰 자산입니다. 다시 한번 회주 추대를 깊은 

마음으로 축하하며,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

축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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